
주 제 : 그라츠도외 교회 (예츠젤 34:26) 

은총으로 풍성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혈이 있기에 매일의 

삶01 새롭지만， 우리가 2월을 더 기대하는 것은 사순절과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 

나 등을 준비할 째"(마 25:7)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들은 

다 일어나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며 모두 등을 가 

지고 있었지만 을효 다섯I처녁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멸훌확짧께서 말씀챔니다. ‘깨어 있으라."(마 25:13) 

2007년 ...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음성이 

청지기훈련! 이 귀한 시간을 위해 충현의 

자기훌 부인하고 밑슴을 둘으라!(급요찬양집회) 

LH71 그 i!.1즈포와 함께 

삽자 71ófl 콧 획f혔나나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려는 우리 안에 항상 투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죄 있는 육신”이라 부른다. (롬 8:3)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매순간 

죽어야 함을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 죄 있는 육신에 내려진유죄 선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육신은 유죄선고 없이 죽 

음에 처하여질 수가 없다는 것과 이 유죄선고 안에는 구세주의 죄 없으심이 담겨져 있 

음을의미한다. 인간은 “죄 있는육신”을가진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 

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에 유죄선고를 내리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죄 없으심은 그의 사역과 또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에서도 광채를 

발하였고 지금도 그 빛이 한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요 3:19) 죄인인 우리 자신이 얼 

마나더럽고추한지는그리스도예수의 죄 없으신모습앞에 서기 전까지는전혀 알수 

가 없다. (롬 3:23)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을 기준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정죄하신다.C요 15: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들의 죄 없으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의 죄 있는육신을향하여 죄 있다고선포하실뿐만아니라죄성을드러내어 정죄 

하신다. (요 3:19,20) 사도 비울은 그리스도얀이 되기 전에 자신을 홈이 없는 자라고 생 

각하였다.<빌 3:6) 그러나 그리스도의 불빛을 그의 심령에 비추시고 그의 죄성을 밝히 

실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롬 7 : 18~20， 24) 우리의 죄의 문 

제가 해결될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 

제점을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2. 조| 있는 육신이 십자가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 

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으로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뭇이다. (롬 6:6,7) 

밀어나 춘81 

일 시 :2월 23일， 금요찬양잡획 시 

청지기들， 바로 복음의 벚진 자 된 모든 성도님들의 온전한 준비 

가 필요합니다. ‘등’은 물론이거니와 ‘기름’ 도 필요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시 46:5) 교구， 지역 ， 구역 ，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시간을 알리십시오.2월 23일 저녁 ， 그리스 

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충현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 신자 

로 거듭나는 은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깨어 일어나 준 

비하십시오. “내가그들에게 복을내리며 내 산사면모든콧도복 

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젤 

34:26)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완전히 과거에 행하여진 일로서 단어 자 

체가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이 십자가에 죽은 일은 이미 2000 
년 전에 일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날을 

우리의 죽음의 날로 정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말하고 있다. C골 3:3 ; 롬 6:1이 단번 

에 죽으심이란것은주께서 죄들을위하여 죽고또죽는것을말하는것이 아니다. “모 

든 죄에 대하여 단 한 번"(Once for all)에 죽으신 것을 말한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안에 

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통치로부터 놓임을 받은 것이다. 율법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롬 6:14)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하 

다. (갈 5:1)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다. 그의 아들이 우리 대신 돌o}가 

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리스 

도와함께 못 박히는 것은 현재의 체험이다. 과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우리가 현실에 

서 체험하는 영적 유익인 것이다.c롬 8:13)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7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그리스도와함께 못박힐 마음은 있어야한다. 주 예수님께 있어 수치를뭇하는 

이 수치(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히 

12:2) 모세는 광야에서 농뱀을 만들어 높이 올려놓았다. 이는 죄의 몸을 예시하는 것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농뱀과 동일시하셨다. (요 3:14,15 ; 고후 

5:21 ; 갈 3:13) 이는 신비와 승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 (갈 6:14)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 

가를 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십자가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희생의 십 

자가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히 2:9, 12:2~4 ; 빌 1:29, 

3:10)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인내의 증거다. (히 13:13 ; 갈 6:14) 

3. 죄 있는 육신을 도말하심 ( Cancellation)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내 자신이 확실하게 동의 

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룰 수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남을 받았기 때문이다. (롬 6:6.7) 죄 있는 육신이 죽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로 체험하는 데는 먼저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이 그리스도와함께 죽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지하여야 한다. (롬 6:2,3,11)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 

연 성령께서 그의 영향력을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c롬 8:13 ; 고후 13:4)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귀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녹 4:29 ; 요 8:59)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의 길이 오직 한 

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아셨다. 주님은 약하심으로 그 자신을 그 험한 

십자가에 내어드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며 또한 

구원의 방법이 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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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샤빼 Su빼 

The most importont roce in the world 
(1) Ther때re， since we have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surrounding u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encumbrance, and the sin whichso easil)’ entangles us,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2)j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3) F or 

consider Him who has endured such hostility by sinners against Himselj, 
so that you wiU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Hebrews 12:1-3) 

The most |rmortar1t 떼he world is the race for life. Every 

human being on the face of this planet is signed up to run in it, but 

not everybody participates and only a few actually reach the finish 

line . There is no excuse for not winning this race! It comes with .a 

perfect manual and perfect coach. It is the perfect race, designed by 

God to lead to the perfect life, where there is no destruction or evil , no 

suffering, no death, but only perfect joy and peace. This race leads to the 

Kingdom of God, to the richest lífe, to eternal life, to a life of living with 

God. It leads to heaven, the Promised Land, where one can continually 

worship and praise the Lord in perfect harmony, and receive their 

inheritance. How can 1 explain all the wonderful and enormous benefits 

that come from winning this race? 1 cannot because the blessings are far 

too many and way too incredible for words . The race is on my friend, 

and you need to make sure you are on the right path, headed the right 

way, and following the right directions. Everybody’s pace is different, but 

the end goal is the same. How’s the race going for you? What are you 

focusing on? 

You need to look at past successes. As a Christian , a true believer in 

Jesus Christ, your feet are already on the right path. This path has been 

well traveled by fellow believers . If you look, you can see that a great 

cloud of witnesses surround you . (v. 1) The heroes of faith , Abel , Enoch, 

Noah, Abraham, Sarah, Isaac, Jacob, Joseph, Moses, and even Rahab, 

Gideon, Barak, Samson, Jephthah, David, Samuel , and all the prophets, 

apostles, and followers of Christ who died are watching you. They are 

looking at you as you run the perfect race. Are you still goofing around or 

jogging off trail? Noah, by faith , persevered through 100 years of ridicule 

as he built God’s ark, “ By faith Noah, being warned by God about things 

not yet seen , in reverence prepared an ark for the salvation of his 

household, by whic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an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according to faith" (Heb. 11 :7) Abraham left 

his family and hometown by faith in obedience to God.(Heb. 11 :8-1 이 

“ By faith ,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 ’s daughter, choosing rather to endure ill-treatment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passing pleasures of sin, considering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of Egypt; for he was 

looking to the reward"(Heb . 11 :24-26) Faith kept all these servants of 

God running . 

that is set before you. (v. 1) You cannot win this race by accident or 

chance. You have to take off or let go of everything or everyone that 

holds you back from Jesus. In the Bible, the young rich man thought he 

was running the race pretty well until Jesus asked him to let go of his 

riches . (1\11 t. 19:21 &22) This guy could not do it. He was so close, but 

close is not good enough. Those who need to take care of important 

business more than God's business also cannot enter through the gates 

of heaven, "No one, after putting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Lk. 9:62) The race of life is on a straight 

path , not crooked . You cannot stay on course with your eyes looking 

behind you. To run the race of life you must “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Eph. 4:22) The 

old self is garbage. Your new life in Christ is priceless. 1 Peter 2:11 says, 

"Beloved, 1 urge you as aliens and strangers to abstain from fleshly lusts 

which wage war against the sou l." What is destructive to the race? 

Whatever kinds of things make you not interested in Jesus Christ or that 

take you away from the Bible are destructive . Whatever slows you down 

in this Christian race is destructive. Please watch yourself. Lay aside 

anything that keeps you from God, lay aside anything that harms your 

testimony. Lay aside anything that keeps you from church or from 

praying. The weight is not worth the risk of losing the race . 

You need to look to Jesus. As a Christian , a true believer in Jesus 

Christ, you need to make sure that you are following Him. If your eyes 

are fixed on Jesus, you will have no problem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v. 2) Jesus said , “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Mt. 16:24) Jesus ran the perfect race perfectly! He now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He will coach you. He will be with you 

every single step of the way. Please look up to Jesus; all other men let 

us down. Jesus never fails. He will give you the strength and courage 

and comfort that you need to finish this race, "For consider Him who 

has endured such hostility by sinners against Himself,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v. 3) Jesus is the perfect example 

Follow Him, and Him alone because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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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 설교 

I c~응주일 성교 l 

써l상어1J.i ，}활 훌요환 경주 
(l)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륨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업매이기 쉬운 좌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샤 

부끄러웅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펴곤하여 닥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므라서 12:1-3) 
갱생판목사 

생명을위한경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는 생명을 위한 경주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 

류는 그 경주에 참가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로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경주에서 진 후에는 어떠한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완벽한 지침서와 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를 멸 

망이나 악， 고통， 죽음이 없는 오직 완전한 기쁨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삶 

으로 이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최하신 완벽한 경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 

라와 풍성한 삶，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끔니다. 또한 천국， 곧 약속 

의 땅으로 이팝니다. 승리한 자는 그곳에서 천상의 화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히 썩지 않을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승자에게 주 

어지는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은택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은 아주 많고 다양하고 엄청나서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믿음의 길 

을 향하고 있으며， 믿음의 방힘t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 

들마다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는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경주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믿음의경주자들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라면 이미 여러분의 발은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길은 먼저 그 길 

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잘 다져진 길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을 

구름같이 둘러싼허다한증인들을바라보십시오，(1절) 믿음의 사람아벨， 에녹， 노 

아， 아브라함， 사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뿐만 아니라 라합， 기드온， 바락， 삼 

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지들， 사도들과 앞서간 그리스도의 제자 

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제대로 경주에 임하고 있는 

지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직도 빈둥거리거나 투덜거리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믿음으 

로 세상의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 

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 

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 11:7) 아브라함은 믿음으 
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친척과본토 집을 떠났습니다， (히 11:8~1O) “믿음으 

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 

심을 바라봄이라!' (히 11: 24~26)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지탱해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생 

명의 경주를할수 없다는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4 ， 5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 

상을이기는자가누구뇨” 

자기자신을살피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 

야 합니다. 자신의 속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승자입니까? 승리하기를 원 

한다면 규칙을 엄격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장애물과 얽매이기 쉬운 죄 

를 벗어 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자기 앞에 놓인 길을 경주하는 것입니다，(1절) 아주 

우연히 아무 노력도 없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재산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 

기 전까지 자신이 아주 경주를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 

니다， (마 19:21,22)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 

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근접한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역시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 

니라." (녹 9:62) 생명의 경주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게 뻗어 있는 길을 달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제대로 묘스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엠 4:22) 옛 사람은 버려야 할 배설물입니다. 그리스 

도 안에서 여러분이 얻은 새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11 

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 

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 

든 것이 방해물입니다 경주에서 속력을 점점 늦추게 하는 모든 것이 방해물입니 

다 반드시 자신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십 

시오. 복음 증거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교회와 기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경기에서 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행할 가 

치가전혀 없는것들입니다. 

예수님을바라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요 그리 

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 

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 

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 

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2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 16:24)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 

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동 

안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실패란 결 

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 

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3절) 예수님은 친히 완전한 모범 

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나 영원토록 동일"(히 13 : 8)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 

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 

으사 너회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벤전 2:21) 여러 

분이 승리할 때 예수님처럼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경주하는교회 

올해 충현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 

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 안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오직 믿음 

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 

에 힘들어 하지 말고，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자기 자신을살피며 오직 예수님을바라보며 따르십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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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그판11서 바울은자주장사루디 의 선함도찾을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다.c롬 3:9~13) 십자가를 빼놓으면 결코 ‘의’ 와는상관 

애행 16:14，15)가 제공한 거처를근거지로 하여 실라와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하였다. 이 없는 자들이다. 이처럼 죄에 철저히 묶여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좋은 일을 동까를 원하 

그러나 귀신들린 여종을고쳐준 일로 인해서 관원에게 붙잡혀 심한 매질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갇 신다. 그것은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죄인입니다1" 자신이 무가치하 

히었다.c행 16:16~23) 비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조차 쇠사슬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지만 십자 며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들도 진실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십자가의 은 

가의 은총을 깨달았기에 그들에게는 참 명안과 기쁨이 가득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혜만을 의지해야 한다. ‘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이 내 몸을 피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 

편하다!' (찬 466장) 고난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 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찬 353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 

을 시작하였다. “주님의 뭇을 이루소서’(찬 217쟁 이들의 눈에는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나 관을 버리게 된다. 은총과 영원을 깨달으면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우려 이루려고 했던 세상의 

매질로 인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만 보일뿐이었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μ} 64:허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 

다. 바로 이 때 이들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행 16:26)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감 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J롬 6:23)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 

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 순간 간수는 놀라운 은총의 복 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요 3:16) “죄를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 

음을 듣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바로 이 간 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을 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1" 이것은 하 

수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하 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여 설립된 유럽지역의 최초의 교회이다. 이같은 은총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악한 영들은 의 영광을 위해 살자.c요 17:10)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자. 우리의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좋은 일을하시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 

았다. 이처럼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로마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바울 

은주님의 말씀을대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행하시는가1"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좋은 일을 통하여 당신의 

뭇을 반드시 이루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진행하여 가신다. (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의 일을 시ξ팅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2:13)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분은예수님이시다. 이것은우리의 올바른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것은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쳐야한다. ‘갚직 우리의 시민권은하늘에 있는지라거기로서 구원하는자곧주예수그리스 

을 통하여 은총으로 베푸신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 도를 기다리노니"(빌 3:2이 보혈의 능력과 은총은 죄뿐인 우리의 천한몸을 예수님 같은 영광의 

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 

하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벌 2:5.7)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떠 

한개 우리는 영웅01 되려고만 한다. 자신의 열심 노력 능력으로 모든 사람탬게 인정을 받 

아 가장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히는 일이다. 공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c마 4:17) 우리 안에 들어오 

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신다. 천국의 복음， 역사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한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 

다，(요 1:12)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 

신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조금 

충현의 ，，'웃 샤랑， 

서l워치는 예수 납의 .Jíl회 

권명옥 (장로， 봉사위원장) 

봉사위원회가 봉사를 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충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봉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뱉전 4:10,11) 하나님은 그리스도 인에서 각양 은사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봉사부서가 있습니다. 

구제부에서는 교회의 성도 중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쌀과 부식을 드림으 

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위하여 

교회로 오는 많은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료t봉사부가 있으며， 재노F구호 봉사 

부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재는}이나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도우며 십 

자가의 사료띨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많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쌀과 부식， 침낭， 의류 등을 지원하였는데 교회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구호하고 돌아왔습니다. 

봉사위원회의 부서 중에서 최근에 활발히 움직이는 자원봉사부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도 자신의 

원하는 봉사시간에 효뼈할 수 있어서 세대를 넘어서고， 시죠띨 넘어서서 봉사하고 있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신다. (빌 3:21)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 

은 너희로 하여금 너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뭇을 이루신다. 

빌립보 교회를흔들었던 악한 영들이 주님의 교회를세워갈우리를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그 

러므로 오늘 말씀을 더욱 심령에 깊이 새기자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늘 바라던 참 빛을찾음도주 예수 내 

맘에 오심"(찬 208장) 우리의 삶을 주관히질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자. 모든 짐을 주 

님께 내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자.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주님께 나아 

가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용서히소서!" 이 때 우리는참자유와감사로 충만할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가주를 따라 섬기려는가누가 죄를 떠나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구할까누가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찬 514장) 아멘. 

습니다. 자원봉사는 주일 자원봉사팀， 달란트팀， 미화봉사팀， 기도원 ·동산팀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자원봉사는 주일에 본당 11 2호실에 오시면 누구나 자원봉사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일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증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화봉사팀은 각 교구별로 19팀을 구성하였고， 본당 및 교 

회학교 예배실과 부속시설물， 각 건물 지하주차장， 교회 내 화단 및 충현동산， 충현기 

도원과 주변공옆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달란트 봉사팀은 각 성도 

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서 편집， 전기， 기계， 음향， 영상， 영 

선， 조경， 조리 등의 분야에서 자신이 배운 기술로 섬길 수 있습니다. 충현기도원， 충 

현동산팀은 기도원과 동ιk거1 정기적으로 들어가 봉사하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교역자 

들도 솔선수범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 

다.(엽 2:20-22) 따라서 교회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의 은총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마음보다는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봉 

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봉사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은 예수님을 중 

심에 두고자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매순 

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예 

수님의 십자가묘띨 바라보며 봉사를 하게 된다면， “오직 L때게는 아무 것도 없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녹 17: 10)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봉사위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자발적 

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끼엽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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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션교 랑방 션교위웬회 훈련훈과 
쩔잉갇훌 훌빼 삽각각를 전따는 증인들의 훈련 

“내1f 내 교흥/흘 깨우리니’r마 16 : 18)라슨 여r~딩의 말쁨에 모든 앙도 1f 하lf되고 gl다. 이 아나동l은 주잉으l 교~，흘 시/우 11 $1한 화g}이11에 상동암으로 암fl다 

특lJl 잔던 12휠부터 시적댄l 전교 훈런521 뀔11는 정정 뜨11;와지고 gI다. 복음으로 충만한 전교 엘11521 증잉에 전교위원회 훈련분과의 그틀이 있었다 

흐려브고느? 
ι Lι ’ L 

선교위원회에는 선교를 위한 여러 개의 분과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에 과하 모드 부려으 과자하느 0 1으 아고 이스니다. 
。 L 근근 

이l광절 g}로， 훈런분과~) 

훈련분과에는 50여 영의 일문들이 수고아고 있습니다. 

(O/~섹 장로， 훈런분과^t~/) 

훈런분과1f 당당하슨 듀제작eI A썩은 ? 

오신 주닝의 십자까 븐빼는 제1f 임Óf는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 너 

효!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매순만 저를 내려 

농고 있습니다 (홍강화 자메 

조|근 긍요잔앙집호!를 통째서 교만만 저의 모습이 더욱 많이 깨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님은 은어|를 주섰는데 ‘이제는’ 

(갑 2:20)의 진리를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 

니요 그리스도떠|서 제 상의 주이이 되시도로 ~삿 자리르 비욱 겐 
('[) " L ..., 00 ' 2 ' 2 A 

입니다. (0/.-111양 안수~/'''t) 

갑렘과 여호수Of어1111 있었던 밍응(민 1 3장)이 저의 믿음이 되끼 

를 원앙니다. 오직 여|수 그리스도의 십자까만응 자랑(갚 6: 14)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lS엘 3}로j 

대표적으로는 CMTC훈련 ， 1일 수련효1 ， 팀장훈련 ， 언어훈련 

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를 위반 모든 훈런이 원활@세1 진앵 

되고 있는지를 늘 섬김합니다. (011'동 안쑤~"'t， 혼런분과자~/) 
저느 이어흔려으 다다Óf고 이스니다. 지나 1외 7QJ부터 개1 

t!. L 2 0 。 샤 닙 ’ 

된 언이훈련 강의까 한장 진맹중에 있습니다. (전S깐l 안수~"'t， 

훈런분과^t~) 

제가 주닝의 교~I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껏 자치Il f 저에게는 

큰 은혀|입니다. “나의 달려맙 밀과 주 여!수꺼| 받은 사영 곧 하나님 

의 은혜의 복음 증꺼아는 임을 마지려 g뻐!는 나의 생영음 조금도 구!만 것으로 여끼지 아니아노라"(앵 

20 :24)는 바울저럼 되기를 끼도합니다. (이앙선 장호) 

""f역을 앙당하면서 킹힘하는 은여Y는 ? 

CMTC훈련은 찬g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잠석아는 성도님틀은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그 

럼에도 열정적으로 훈련에 잠O;Óf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븐혀!를 느입니다. (박옥떤 만1-~"'t) 

저는 CMTC훈련 시 ， 접수를 담당아고 있습니다 저 밑은 대학셈틀이 100 ; 영 더 있는데 모두 암사함으 

로 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라11보다는 저도 주닝의 훈련을 받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킹와 자U깨 

훈런에 g하는 gf도들에1fl? 

CMTC훈련 접수는 섯째 날이나 둘째 날 한 번만 Óf면 됩니다. (용잉와 자U씨 

1f픔씩 훈련어1 늦게 오시는 분들이 제시는데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십시오 . (박옥연 E}수~"'t) 

언이훈련 교재를 분실마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중(')1 깐직애 주세요 (전S깐l ef수잡"'t) 

지만 1월에 있었던 1일 수련회에 500여 염의 성도틀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훈련에 ￡때만 모 

든 성도닝틀이 불명없이 모든 훈련에 능동적으로 E때Óf는 모습에 큰 암동응 받았습니다. (01앙선 장호) 

여름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훈련은 미리 받으시11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전안 팀훈련음 받음 수 

있습니다 이l광절 장로j 

선교에 있어서 언어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언어훈련은 절저O꺼| 진앵됩니다. 누문가9. 1 bf요에서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이를 배우려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앙fl ef수~/N) 

앙안 훈련음 통어서 앙한 군사까 만들이집니다. 영적 전쟁을 위만 공안 군사가 되기| 위애서 모든 훈련의 

중심에 예수님응 모시11를 바랍니다 (O/~씩 장로) 

훈련을 받는 분틀음 보면 이미 선교지에 있는 듯안 느낌을 받습니다. (0/.-111앙 e}수잡"'t) 

L때Pf/ ~/을 주는 g}쯤 또는 은얘r521 흥로 ? 

망상 부족힘을 느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주시는 분이 예수닝(빌 4:13 )01시기에 그 임으로 ̂ f역음 김r 

당합니다 . (전앙fl g샤~"'t) 

선교는 elZ앤I~으로 할 수 gl는 ?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gl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작 믿음과 운 

종이어야 한다 이맡은 맏응과 운증으로 선교521 중요한 한 부분을 앙당ðf.고 gl슨 훈련분과521 ~꾼들을 외 

째서 2떻lJl 1/도하자. “주는，121 교회를 Afl우는 맏음으1 "'"역이 도l게 아소서l ’깜 2:2이 

이제 곧 오실 에수닝을 생각6끼|만 아먼 까승이 떨립니다. (요일 3: 2) 정말 조|인민 나를 우|어서 이 %때 

^t 깐 걱 듯 01 ot 낸 수 냄 걱 도 u]- , 
λ L.. 

22년 전， 네 살이던 때 저는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편도선이 부어 절제를 해야 하는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 

이 그렇게 복잡한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에 

의사의 실수로 혈관을 잘못 건드려 출혈량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면서 하찮은 수술은 생사를 다투는 큰 수술로 변하 

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이 때 어머니 옆으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초조해하지 마시 

고 이렇게 한 번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께선 지푸라기라 

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셨고， 

거짓말처럼 저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이름 

모를 분의 전도를 통하여 ， 저와 저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 

람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 

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은혜조차 의심하면서 주일을 범하 

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굶지 않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을 했으며， 원활한 인간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술집에 드 

나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탕자 같은 저를 

주님은 한결같이 기다려주셨으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저를 기꺼이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저는 선교에 지원하였습 

니다. 그러나 선교의 준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팀원들 전체를 주님은 강하게 훈 

니다. 그것은 더욱 겹손히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외 

침이셨습니다. 영성심사를 재차 받으며 저는 더욱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바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새벽기도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우리 팀원들도 서서히 변화하였습니다. 팀모임의 참석율도 

점차 좋아져서 나중에는 전원 참석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 

한 무관심은 영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 

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모아 기도와 간구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파송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묘}이 드러나는 팀이 되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여 내 자 

신을 겸손히 내어드렸을 때 ， 성령님께서는 그 옛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에게 부어주셨던 거룩한 용기와 

참된 기쁨으로 저희 팀을 채워주실 것이고， 저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 

습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저희 가정을 쿠하시기 위하여 

이름 모를 분을 보내셔서 전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저희 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실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뜻 

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주님이시기 

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당당히 저와 저희 팀의 모든 것 

련시키셨습니다. 우리 팀은 결국 영성심사에서 탈락하였습 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승규(정년 1부 1 텀 ) 

(편집국) 

지난주에 도착안선교팀 (깨 뭔 

기 간 팀 팀장 

1 월 22일(월) - 1 월 30일(화) 대학부 6팀 구원섭 

1 월 22일(월) - 1 월 30일(화) 외선부 1 팀 김윤환 

1 월 22일(월) - 1 월 30일(화) 직원 1 팀 김황진 

1 월 22일(월) - 1 월 30일(화) 할렐루O씬g때 1팀 박상대 

1 월 24일(수) - 2월 1 일(목) 대학부 1 텀 이희우 

1 월 24일(수) - 2월 1 일(목) 대학부 2팀 최세진 

1 월 24일(수) - 2월 1 일(목) 대학부 5팀 김신국 

이번 주에 졸블η'1는 선교팀 (l 개 팀) 

기 간 l 팀 | 팀장 

2월 5일(월) - 2월 1 3일(훼 | 직원 2팀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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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를과 나눔 

~i’쌓조 은-641 ， 운빼었니다! 

8년 전，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머리 

를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였지만 저는 어린아이같은 믿 

음으로 그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뿐만 아니 

라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고， 정말로 기적같이 남 

편은 회복되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은 

혜， 아니 제가 처음 호흡할 때부터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요즘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같이 연g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 

교회 인에 많은 찬g때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나약한 제가 쓰임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감사이고 기쁨이고 정말로 은혜， 은혜입니다 더군다 

나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남편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 저의 노년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 

입니다. 특히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 

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눈에 흐 

신실학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미디어 관련 일에 종사하다 보니 출퇴근 시죠F이 불규칙하고 주말에도 회사 

에 가야 üt는 일이 생겨서 교회학교 교사는 제게 적합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 

만 한 선배가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권면했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교회학교 봉사와 영흔 섬기는 일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회사 일이 잘 해결되어 마음놓고 교회학교를 섬길 수 있 

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대학빼 있을 때 공부뺑서 0에들을 가력 본 적은 있 

었지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은 처음이라 무척이나 떨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혹 

시라도 ‘나의 말이나 행동 하나로 어린 영흔들이 실족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 

음에 두려웠고 또 제가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드러날까 봐 떨 

렸습니다. 

중등1부에 가서 몇 주가 흐르고 저와 1년을 함께 할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반빼 6명씩 배정되는데 저희 반은 8명이었습니다. 교사도 처 

음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합니다.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을 병행하 

는 것이 힘들다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의 지음을 받은 나’ 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눈도 잘 맞추지 못하고 대답 

르는 눈물은 제가 믿음으로 살 

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 

고 있습니다. 찬송가 242장의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 어l수님 때문여l 

도 잘 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걸석한 친구의 안부 

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합 

니다. 신입 교사로서 부족한 저에게 

주님은 정말 큰 선물을 보내주신 회의 기초가 되어서 주님께 

서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것 

을 다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멈 

추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서 사명을 다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빅윤석(권사， 예루살렘진앙대) 

*예루살럼 찬앙대는 2007년 1월부터 

매주 긍요찬앙집회의 찬앙대로 봉시하고 있다 

이 찬앙대의 평균연렁은 65세 이상이다. 

오직 믿음으로 꺼룩한 성을소망하며 

찬앙하고 있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우/해서 

모든 잉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되길 바란다 

우리가 E라는 지도 때문억l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욱 

더 ‘밭이 좋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We do not receive things by proyer . 
우리는 순전01 어|수님 때문이l 받는 것이다. 

We receive them by Jesus .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대사(amba~dor)들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amba~dor)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S면 정말 

예쁘고 기특해서 더 많이 친해지고 

싶고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 

이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적 

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대 

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철저히 부 

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주장하심으로써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일 

년이 지나고 나면 기도로 학생들을 키운 반 

과 그렇지 않은 반은 학생들의 신앙 상태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선생을 

만난 탓에 귀하고 어린 영흔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 

을까 두렵지만 우리 반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신실하심 

을 기대하며 한 해 동안 중등l부를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있는 이유는 그 뒤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대표자의 뜻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amba~dors)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20) 

김경은(교사 중등1부) 

언젠가부터 내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 

었다. 어느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단 

계에 와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속수무 

0/1수납률믿까만하쁜 
간절하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매 

우 간단하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외적으 

로 보여지는 신앙보다 주님 잎에서의 참된 신앙이 내겐 절실하게 필요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건 나와 상관없어야 한다. 사람의 평가도 내겐 아무런 가치가 

없어야 한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다.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속 

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이 목마름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 

문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의 은혜묘띨 누리고 기뻐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나는기도한다. 

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 그런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나를 스 

스로 다독거린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저버리고 예수님 

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저 일에 바쁘고 프로그램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폈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림들이 흙과 쓰레기로 덮어버려서 

우물의 생수를 n씨지 못하는 것처럼 내 속에 세상 사랑과 주님을 경외üt지 못하 

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들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소멸되어 가는 것들은 다시 회복해야 하고 우물 속에 넣은 흙과 쓰레기들은 치 

워야 한다.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김언정(집사.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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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눔 l 얘가흑 

새l~쪽부 수료자 간증 

여， !ÿ-~D ’ 감 A’등 했 7’뿜 

’ 남떤의 직장 상사의 권유로 교회에 저음 나왔습니다. 잠 민자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마나 

님은 장조주이며 절대자이시고 ， 에수님븐 구원자이심을 알꺼| 되었습니다. 교호| 생활을 통 

m여 말씀 g때|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OP11 되었습니다. 주밀어! 가족과 ~1111 여!배를 

드렬 수 있어서 종습니다. (!l/)，1~}) 

’ 숙부님과 숙모님의 전도로 나왔습니다. 살0배신 하나님 ， 구원자 예수님이 사랑과 은혀I'~ 

뭉성하신 주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맘이 떤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민 

내가 헛되지 않게 살아밀 수 있어서 종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떤만한 마음과 금언 ， 금 

주아며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떠나 믿음의 삶음 살끼 위때서 끼|도마고 있습니다. 

βl흐l엘) 

’ 아는 집사님의 민도로 교회에 왔습니다. 여|수닝을 만났습니다. 앙상 '1쁜 마음으로 여|배를 
C 리 수 이어서 족스니다 시O~ 새화으 하며서 아으 버리고 서껴으로 도O~까 O~쓰 소에 드 
- 2 -r M. ' , ô tj , ,. L 0 022 I L I -, 2 ' ,- 0 。

이가고 싶습니다. (권정숙) 

셰훨 획총 않고셔 

. 2004년도에 금요fH앙집호| 잠석 후에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닝을 

O~아고 그부이 보내시 여|수니으 토애서 차 n~아으 OiOi스니다. 시O~^H화으 토이여 다르 
7 口 근 。 o OL 근 C M t:I 

사료뻐l꺼! 와를 안 내게 되었습니다. (정동궤 

’ 1 992년도에 만번 나왔q'~ 수!었는데 다시 까족의 권유로 나오제 되었습니다. 말씀과 에배 

를 통째서 앙상 마음에 명안이 넘치게 되어서 종습니다. 교외에서 마주지는 성도닝들의 한 

한얼굴이 보끼! 종습니다. 신앙생활을 통O때 절제된 생활을 O~11 1 도|었습니다. (홍박용j 

’ 아는 집사닝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틀이 없던 잃뻐|서 주일의 마루는 믿음의 틀에 

맞줘 '1쁨으로 가득만 삶음 잦게 되어 종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껴|적인 생활을 하 

고 여!수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앙호) 

’ 이모님의 전도로 교회어! 왔습니다. 늘 제 곁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죄를 시해주신 사랑 

의 여|수닝을 압꺼| 되었습니다. 교호! 생활블 통해서 주닝음 맡게 되고， 말씀으로 븐혀|를 받 

아서 종습니다. 주일 성수를 0세| 도|었고 ， 늘 주님께 암사아는 마음을 까지게 되었습니다. 

r징은영) 

’ 시누이의 전도로 남면과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밥밀이 당았습 
니다. 주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임이먼 교외로 오는 발밀이 즐겁고 마음이 떤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더 부지런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빅씬얘'1) 

’ 직장 선배의 인도로 나오꺼| 되었습니다. 잠 인자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세상 주민민 

장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말꺼! 되었슴니다. 주일에는 가족과 닫이 교외에 나와 에 

배드럴 수 있어서 종습니다. 에배를 위해 주밀때!는 까능안 안 약속을 마지 않고 있습니다. 

낌준수j 

’ 예수님은 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껴l시는데 ， 늘 온와마고 따뜻한 분입니다. 교효l 

에 나오면 마음이 떤안합니다. 신앙 생활블 하면서 늘 웃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연장맨 

(장리 펀집국) 

φ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157 안경법 19 정년 1부 이영희(15) 178 김성지 9 사랑부 남우정(1 ) 

158 박상준 19 정년 1부 이수예(15) 179 김분자 9 사랑부 남우정 (1 ) 

159 오규탁 19 청년 1부 조숙예(15) 180 송순예 13 소망부 깅애순(1 3) 

160 승옥진 19 대학부 이성섭(12) 181 하숙경 9 징년1부 박영순(8) 

161 김동언 19 정년1부 전귀환(8) 182 입러나 19 정년1부 김굉선(7) 

162 무기 19 외선부 최규태(1 ) 183 고용무 1 징년 1부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구역장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 첫마디입니다. ‘저 같이 연 
163 이병숙 19 정년1부 허순지(1 8) 184 권오미 1 장년 1부 

약한 사람이 구역장이라니요?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 시어머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료L들의 지나친 호의와 쓸데없는 관심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사람 

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의 따뜻한 말과 권고에도 10여 년을 냉랭한 조소와 특유의 뺀질거림으 

로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주셨습니다. 2004년 제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얼음장같이 차갑던 저의 마 

음을 깨뜨려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전에는 듣기 싫던 울음 섞 

인 위임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진짜인 예수님을 깨닫고 헛되 

고 짧은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기를 안타깝게 원하시는 참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지난 12월 한달 간 구역교재를 통해 작고 낮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는 동안 

이제까지의 Merry Christmas가 아닌 ChristC그리스도)를 MasC경배， 예배)하는 날임을 알게 하시고 구 

역원들과 그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어린 구역ε벤 저를 기도와 사랑으로 섭져주시 

는 구역원들과 함께 연약한 구역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주심을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빠른 광음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멘. 

164 배애리 13 정년2부 배판웅(1 3) 

165 배미영 13 장년2부 이영순(13) 

166 김경훈 11 장년1부 박성영 (1 1) 

167 강인걸 19 정년1부 박영옥(6) 

168 조일성 8 징년3부 박순천(8) 

169 신동희 2 징년3부 홍현기(18) 

170 이소연 15 정년 1부 남정숙(15) 

171 김옥순 18 소앙부 

172 조원 19 외선부 김근01( 1) 

173 한조아웅 19 외선부 김근이(1) 

174 디아나 19 외선부 

175 미샤 19 외선부 최루슬린(19) 

176 지마 19 외선부 우미드(19) 

177 스비에따 19 외선부 우미드(19) 

185 고이라 1 대학부 

186 고우리 1 대학부 

187 채희정 19 고등부 

188 김옥주 10 장년 1부 나굉영(1) 

189 박진욱 19 대학부 김주è1( 19) 

190 유현석 19 정년1부 이정주(14) 

191 정희진 19 정년1부 박숙경 (18) 

192 야노치에꼬 12 외선부 김정화(12) 

193 야노도시오 12 청년2부 윤옥자(1 2) 

194 최정현 2 대학부 김집례(2) 

195 깅신아주 19 대학부 전영희(13) 

196 신그리 19 칭년1부 승은주(1이 

197 이재현 19 대학부 이은정(13) 

정난주(집사， 6교구) 
* 충현교회의 안 기즉이 되기를 융ô/)，/는 문은 본á' 203호 새기즉 등록쉴로 오)，J기 바랍니다. * 



저1927호 후낀흉헌 

교피쇼석 

0 2007년 2월 4일 

흩휠 충현 
·전도위원회언신예배 

일 시 :2월 7일(수)， 2부예배 시 

띠 2월 23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그리스도의 교회 ， 겔 

34:26}을 통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 

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교회 

를세워가게하소서. 

밍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전함을주소서. 

a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 
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샤 와 ‘보내는 선교사 가 되게 하소서. 

냉 1 . 1.1 전도와매월둘째주수요일과토요 

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 

삼통 일대의 모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 

님을믿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 

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 

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 

으로가득하게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 

음을전하는증인되게 하소서.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동산 · 복지)이 복 
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여 지게 하소서. 

지도의창 장소 . 본당 

2지구(5，6 ，7，8，9교구)-307호 
4지귀15， 16， 17 ， 18교구)-407호 

·장년1부수련회 
일 시 :2월 10일(토) 14:00~19 ’00 

3‘ 이점주 타교성도(류동년 집사의 

모친， 김금례 권사의 시모， 12교 

구 금촌구역). / 1 월 29일 별세 ， 

3 1 일장례 

4 정영애 집사(문용곤 성도의 모 

친， 9교구 연목1구역)/1월 30일 

별세， 2월 1일장례 

5 소재절 안수집사(김화순 권사의 
남편 ， 1교구 한서4구역) / 1월 30 

일 별세， 2월 1 일장례 

모임 

·층력교회주변전도 

여전도회 : 이번 주 7일(수)， 1부예배 후，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남전도회 : 이번 주 10일(토)， 오후 2시 
1지구( 1 ， 2， 3 ，4교구)-301호 
3지구(10， 11 ， 12 ， 13， 14교구)-401호 

1 정기당회 

일 시 :7일(수)， 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안수집사회월례회 

일 시 :5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렬리흘 

장 소 . 저11교육관 207호 

·대악부수련회 

일 시 :2월 13일(화)~ 1 5일(목) 장소 : 충현기도원 

·외선부수련회 

일 시 :2월 17일(토H8일(주일) 

호
 」

켜
 
E 

[ 이준재 군(이용헌 안수집사， 변 

경심 권사의 아들， 18교구)과 구 

미나 앙(구정철 성도， 김봉일 성 

도의 딸， 명성교회) / 10일(토) 

낮 1 2시 광림교회 대예배실 

장 소 : 저11교육관 307.호 외 

·권사회잔앙연습 

1월 21일(주일)~3월 25일(주일)， 매주일 오후 3시~4시， 갈랄리흘 

1 서상옥 은퇴권사(권시호 성도 · 
권혜진 권찰의 모친， 10교구 상 

겨1 4구역， 1 7교구) / 1월 24일 별 

세 ， 26일장례 

2 심점려| 집사(최난영 집사 · 최난 

희 집사의 모친 ， 박융소 성도 

송근일 집사의 장모， 2교구 논 

현5구역 ， 8교구) / 1월 27일 별 

세 ， 29일장례 

별세 

날찌 시간 학습자 자。 -A‘ 씨|례자1 개종자， 입교자 자。 4λ 유O씨례자 징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2월 11일 15:이H5:50 (최종철목사) 'Jf)호 (정충신목사) 304호 

(댐주일) 꼬시 기독론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6:00-16:4ü (이성진목사) %호 (장 훈목사) 304호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려l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2월 18일 15따15:)0 (김준희목사) 'Jf)호 (최성규목사) 304호 (안치원목사) 30 1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당 

교구별 
1600-16때 장소 장소 

2월 25일 
찬S빼i~ 

성인 학습 세려|식(찬양예배 ， 본당) (오후%씨분，까갈지릴 입리실훌B)}랑 
(주일) 오후 4시 %분까지 입실 tl)랑 세례식 오후씨 

2007년도 찌11 차 악슴 • 셰례식 안내 

경비직 2 자 격 세례교인 65세 이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딩회징 추전세티교인) 

강닝구 역상동 665-1 시무국 g짧-æxx내선때3) 

흥연륙지관직원모집 

아동교육팀 특수교시(유치 초등부) 

세례교인으로서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휠학과 

유아교육과 즐엉 후 장애아동 교육경력 3년 이상민 자 

이력서(사진부착l， 자기소개서， 즐업증영서， 성적증영서， 주민등록 등본 

2007년 2월 7일(수) 오후 5:00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교회직원(혹리직) 모집 

1 . 모집부문 

3. 제출서류 
4. 서류~I훌지 

1 . 모집부문 

2.X1 원 ~t격 

3. ~1 즐서류 
4. 제출마감 

5.서류제출” B 짧iØ)이Ljf선 401)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1 (주일) 

김철규/전은희 

1o (토) 

여국근/최문실 

9 (금) 

고광환/김재홍 

8(목) 

정진호/김재춘 

7 (수) 

나광영/이인수 

6(화) 

안창덕/한만혁 

5 (월) 

실교자/기도자 | 김성관/장승규 

2007년 쩌13차 CMTC 흘헌 
(교을과정 : 2주간 징소 :김l리흩) 

2월 4일(오늘) 

째강 사도행전의선교 

지12강 2007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항 

2월 11일(다음 주일) 

지13강 선교 현징의 영적 상황 

지14강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시 간 

18:10-18:40 

18:40-19:10 

시 간 

18:10-18:40 

18:40-19:10 

예 배 담당 안내 (2/7-2/11 ) 

날짜 여| 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2η 수요 l 하나님의 어 린 양을 보라 (요 1:29) 김성관 목사 양재웅 노순옥 어린 양을 보라 (호산나 찬양대) 

2η 수요1I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롬 10:14-21) 이회식 목사 유재진 강철형 어둔 죄악 길에서 (실로암 찬양대) 

2/9 금요창양 김성관목사 전성원 ’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용린 장연회 / 테너 김현우 

2/11 주일 I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강명구 목사 양태선 양기수 〈예배 전찬양〉 

2/ 11 주일 1I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류병희 목사 김준희 이계인 면류관 가지고 외 / 바이올린 유원주(잉마누앨 오케스트라) 

2/11 주일 m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김성관 목사 장훈 박홍규 예수 사랑하심은 외 / 알토 이상민(힐렐루야 찬양대 술로이스트) 

2/ 11 주일 N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김성관 목사 이경준 원응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외 /딴홍성찬(야엔 오케스트라) 

2/ 11 주일 v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이재영 목사 하종철 김중선 예수 나를 위하여 외 / 소프라노 조혜인(엠옐 찬양대 솔로이스트) 

2/ 11 주일찬양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요 6:1-14) 나광영 목사 이회식 김철환 충현 장로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 아벤 찬양대 

섬 · 기 · 는 · 분 · 틀 I 

나광영 
17교구 

입현덕 
7교구 

정충신 
16교구 

이경준 
외신부 

강명구 
유년부 

유성택 
소년부 

안창덕 
11교구 

장훈 
3교구 

안치원 
10교구 

이재영 
중등3부 

유재진 
펀집국 

양태선 
중등1부 

최성득 

여국근 
선교위원회 

김익환 
2교구 

하종철 
5교구 

최성규 
12교구 

황진섭 
14교구 

이용진 
정년2부 

김완수 
4교구 

류병희 
1교구 

고광환 
18교구 

최종철 
13.교구 

이성진 
15교구 

윤수일 
9교구 

김철규 
정년1부 

탁정헌 
고드부 

김성관 

· 부목사 
박인기 
에H따부 

정진호 
19.교구 

이희식 
6교구 

양재웅 
펀집국 

김준희 
8교구 

전성원 
중등9부 

유현철 
초등부 

· 위임목사 

이 훈 남선우 
여배위원징 어 8떼부장 

차신득 김광남 
신교위원징 재정위원장 

전홍렬 이정우 
교구위원징 옹사위원 

김환기 원웅철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김구형 최윤덕 
고등부징 예배위원 

정태두 박홍규 
선교위원 깅A얘{원장 

김영달 이실호 
2교구집 기도원관리부장 

정청길 신상수 
13.교구징 14교구징 

이달옥 장철환 
영이부징 중등3부징 

정선현 안석현 
셰2교뿜원징 3교구징 

임창식 검은철 
맹까앨전망8징 재정위원 

장숭규 전은배 
9교구잉 웅등1부징 

최차용 신선길 
예배위원 찌3교뿜짧 

신광철 정창수 
4교구정 중등2부징 

양기수 김태식 
5교구징 15교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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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 -765-5472)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 부 예배는 잉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1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Simu~aneous trans때 ions in English, Chinese, J뻐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J빼e at the 많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때kan， Chinese, Mong이 lan ， 

Russian .. Hindi and Ir얘onæ때1 are 히so av뻐bil at the 
One 0' clock Wor빼p Service. 

차량 

오전 10:00 본당앞출발 

금요집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보L 단 9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보」 당 u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보」 단 u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이옥주 
5교구 

최문실 
7교구 

류진희 
대학부 

이복순B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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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지 장연희 
· 선교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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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사 

융인숙 한영준 
10교구 소밍부 

김말자 안태순 
6교구 18.교구 

전은회 김정자 
16.교구 1 7.교구 

한성임 임태주 
정년2부 4교구 

강호숙 전영회 
1교구 고등부 

구 분 시 간 장 :z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 15 갈릴 리 흘 

사랑부 오전 ]]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j().오후 4:1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l :00 아 벤 훌 

구 분 시 간 장 -ιL‘ 

영아부 
I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퉁부 오전 ]]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